
일부연예인의 ‘갑질’논란에이어사생활의혹까지,연예계가잇단 ‘폭로성주장’으로시끄럽다.혹시라도또다른내용이터져나오지않을까관계자들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멤버 찬열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부터 찬열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올린 글이었다.A씨는 찬열을 향해 “나와 만나던 3년이란 시간 안에 넌 늘새로운 여자들과 놀기 바빴다”면서 “그 안엔 걸그룹, 유튜

버, BJ, 댄서 등 내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가 사람이면 적어도 내 지인들은 건들지 말았어야지”라며 찬열과 주고받았던 관련 내용까지 녹음해놨다고 덧붙였다. 또 찬열과 케이크를 사이에 두고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이는 찬열의 ‘스타 파워’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또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게 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사이트에는 찬열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의 얼굴을 합성해 조작한 사진이 다시 입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2년 전 해외 누리꾼이 합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번 논란과 의혹에 대해 찬열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앞서 한 에디터 출신 스타일리스트가 걸그룹 레드벨벳의아이린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타일리스트 B씨는 SNS를 통해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면서 아이린에게 당한‘갑질’ 피해를 폭로했다. 이후 소속사와 아이린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아이린은 이번 구설로 인해 예정된 팬미팅을 취소하며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29일 한 연예관계자는 “연예인 특히 아이돌은 사소한논란으로도 팬덤에 균열이 생기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만큼 이들의 사생활이나 인성 등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팬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타일리스트 B씨폭로에아이린사과
엑소 찬열의 전 여친이라 주장한 A씨
꺎날 만난 3년, 10명 넘는 딴여자 만나꺏
또다른 폭로 나올까 소속사들 긴장감

아이린 꺋갑질꺍 이어 찬열 꺋사생활 폭로꺍…연예계 조마조마

엑소 찬열레드벨벳 아이린

“이제 욕심 내보려 합니다.”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최형우(37)

가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냈다. 개인기
록에 대해선 늘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

이지만, 올 시즌 막판에 마주한 이 ‘기회’만큼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다.

최형우가 2020시즌 타격왕을 노린다. 28일까지 타
율 0.353, 28홈런, 114타점, 92득점을 올렸다.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타격 순위에선 가장 높은 자
리를 지키고 있다.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KT
위즈 외국인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30), 롯데 자이언
츠 손아섭(32)보다 높은 타율이다. 로하스는 0.350,
손아섭은 0.349다.

28일 광주 KT전에서 3안타를 몰아치며 타격 1위로
올라선 최형우는 타이틀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실 최근까지도 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개
인적으로 마지막 5경기가 남을 때까지는 의미가 없다
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잔여경기가 5경기도 되지
않는다. 욕심을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2016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타격왕에 도
전한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콘택트 능력만큼이나 올
해 그의 타율을 끌어올려준 원동력은 한방(홈런)이다.

30홈런 고지도 코앞에 있다. 이른바 ‘에이징 커브’를
무색하게 만드는 활약상이다.

최형우는 “홈런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미친 것 같
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다. (타
격폼 등에) 크게 변화를 준 것도 없어 더 놀랍다. 그냥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우의 ‘역대급’ 시즌은 데뷔 첫 프리에이전트(F
A) 자격 획득을 앞둔 2016년이었다. 그해 최형우는 타
율 0.376(1위), 31홈런(7위), 144타점(1위), 99득점
(11위)이라는 괴물 같은 성적으로 시즌 후 ‘FA 100억
원 잭팟’을 터트렸다. 항상 스스로도 최고의 시즌이라
고 자부하는 때다.

그때와 올해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느낌
이다. 타구가 외야 중앙과 좌중간으로 (밀어서) 많이
나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30홈런 재도전에 대해선
“28개까지 치니 이제 30홈런이 보인다. 여기까지 왔으
니 한 번 노려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형우는 커리어 내내 소위 ‘영양가’란 측면에선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타자다. 큰 것 한방만을 노리
기보다는 늘 타점을 뽑아 팀 승리에 기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30홈런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도 현재는 1순
위 목표가 아니다. 그는 “30홈런과 타격왕 중 선택해
야 한다면, 당연히 타격왕을 뽑겠다. 그건 1등 아닌가”
라며 올 시즌 최종 목표를 선명하게 털어놓았다.

경쟁자들보다 1경기 더 남아있는 데다, 가장 마지막
경기다.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NC 다
이노스전은최형우의타격왕등극무대가될수도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면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투타 기록 1위엔 외인 일색이지만
28일 현재 타율 0.353 당당히 1위
역대급페이스인로하스까지제쳐
꺎4년만의 타격왕 재탈환 욕심난다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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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의자존심최형우 꺎타격왕은뺏길수없다꺏

KIA 최형우는 4년 만에 다시 타격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 37세의 나이가 무색한‘역대급’ 성적을 또 내고 있는 최형우가 홈런보다는 타율을 겨냥해 화려한 시즌 피날레를 다짐하고 있다. 경쟁자들보다 1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어 유리한 상황을맞을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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